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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과 자본 등 유형 생산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기반경제에서 규모의 경제

(Economies of Scale)는 양  확 를 통한 이윤추구가 가능함을 의미했다면, 지식, 정

보와 기술 등 무형 생산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규모의 지식

(Economies of Expertise)이 이를 체한다고 할 수 있다. 체 시장가치  무형자산의 

시장가치가 1992년 62%에서 2002년 82%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

무형자산의 요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, IT산업에서처럼 단 기술의 수명

주기가 짧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축 의 양  확 뿐 아니

라 질 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.      

무형자산  기술개발을 한 국가들의 노력과 의지는 과학기술정책에 의해 변될 

수 있으며 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, 일본 등 선진국들이 향후 기술개발을 한 

장기 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.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바탕에는 공 측면을 

고려한 단방향  기술개발이라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, 수요와 공 측면, 방향 상호

작용에 의한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한 궁극 으로 국민 삶의 질 

향상과 국가 발 을 한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의 수요를 충족

시키기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. 특히 지구과학분야의 경우 국민의 삶과 직 으로 

연 되어 있는 기 기반 공공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지할 때, 효율 인 지  축

이라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효과 으로 실 하기 해 지구과학분야 인력의 양  

확 와 질  향상의 요성 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.

김성용 외(2005)에 따르면 체 이공계분야 비 지구과학분야는 연구인력의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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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%, 연구실 의 경우 0.8%를 구성하고 있으며, 체 이공계 1인당 평균연구실 은 

110.7편인데 반해 지구과학분야의 경우 26.4편으로 나타났다. 

지구과학분야는 유가 상승, 국제환경규제 강화  쓰나미(지질해일), 카트리나(태풍)

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등 국민의 생활과 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직 간 으로 연

된 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, 기 기반 공공  특성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기

과학  수요가 속도록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. 수요와 공 , 방향 요소를 동시

에 고려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지구과학분야 인력의 양  확 와 

질  향상의 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. 

 

 


